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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이용한LED 신호등개발”

깔대기 모양의 반사경, 적은 LED로도 기존의 신호등과 같은 밝기 낼 수 있어

해 존의 LED 신호등은 고휘도 LED 수가 보통 144~180개 정도이나 이 발명품은 깔대기

모양의반사경을이용, LED의수를84~86개로줄인대신태양광을이용할수있는반

영구적신호등입니다.”

올해 제2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김선욱(인천 관교중 1년) 군은‘절약형 신호

등’을고안해최고상인대통령상을수상했다. 

김선욱 군이 발명한‘절약형 신호등’은 신호등 안쪽에 깔대기 모양의 반사경을 설치하고

그위에LED를계단식으로배열함으로써안쪽의빛이밖으로나올때빛이모아져멀리서도

더욱잘보이게설계했다.

또태양전지가부착된차광판을신호등위에설치해낮에는태양광에의한빛의산란을막

아주고 밤에는 차광판이 열려 먼 곳에서도 신호등의 색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태양

전지로 전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반영구적 신호등이다. 여기에 신호등 하단부에 신호의

남은시간을표시해운전자나보행자가안전한이동을할수있도록설계됐다.

김 군의 발명 동기는 외할아버지께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잘 보지 못한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쳐

돌아가시면서잘보이는신호등을생각하다가에너지절약형신호등을개발하게된것.

김 군은“1년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신호등은 에너지 소모도 상당할 것 같아 180개나 되는 LED를 줄일

수있다면전력소모량도많이줄어들것이란생각에서이발명품을고안하게됐다”고말했다.

김군은“발명품이완성된후과학선생님의도

움으로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발명품의 성

능시험을한결과‘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

뛸 듯이 기뻤다”면서“그동안 학교 발명

반에가입해여러가지아이디어를내고

유사한기존발명품이있는지조사한것이

큰도움이됐다”고말했다.

이 군은 또“요즘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에너

지 절약 분위기에 내가 만든‘절약형 신호등’

이 실제 사용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 매우 기쁘다”면

서“앞으로 이 발명품을 이용해 특허출원

도하고발명가로서의꿈도키워보고싶다”

고포부를밝혔다. 

김선욱
인천관교중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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